
주안애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지난 3월부터 성인

여성 지적장애인의 생활체육프로그램인 ‘블링볼링’을 진행하였습니다. 모든 게 낯설어 볼

링공도 겨우 던지던 이용자들은 매주 2번 볼링강습과 연습을 하며 볼링활동에 적응하기 

시작했습니다. 도랑으로 빠지던 공에 속력이 붙고, 공에 맞아 ‘와르르~’ 무너지는 볼링핀

들을 보며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

하지만 나날히 발전하는 볼링 실력에 ‘우리끼리만 알기 아쉽다’라는 생각이 들었고, 때

마침 이천시장애인복지관에서 <전국 지적장애인 볼링대회>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블링볼

링팀의 대회 출전을 결심했습니다.

 대망의 대회 당일, 대회 출전을 준비한 이용자들과 가족들, 오늘 하루 응원단으로 변신

한 나머지 이용자들이 함께 모여 이천으로 출발했습니다. 부푼 마음으로 대회 장소인 이

천 미란다볼링장에 도착해 접수를 하고 개회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. 한껏 들떠보이던 모

습도 잠시, 대회에 출전하는 이용자들은 선수복으로 갈아입고 나자 한껏 긴장한 모습이 

역력했습니다. 오늘만큼은 진지하게 볼링선수로서 선서식에도 임하고, 단체사진도 찍으

며 개회식을 마쳤습니다.

블링볼링을 통한 세상과 
소통하기

주안애종합사회복지관

주안복지재단

블링볼링 출전선수들은 오후 첫 경기! 점심식사 후 바로 경기가 진행되는 볼링장 레인 

앞에 섰습니다. 응원단도 귀여운 머리띠, 응원피켓, 현수막을 들고 선수들에게 ‘파이팅’

을 외쳤습니다. 볼링장과 볼링공, 신발 모든 것이 평소 연습해왔던 것과 달라 처음에는 어

색해하는 모습에 걱정을 했지만 레인 위에 서자 언제 그랬냐는 듯 의연하게 공을 굴렸습

니다. 투구 후에는 자연스럽게 블링볼링의 규칙이었던 ‘서로 하이파이브 해주기’를 지키

며 긴장된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. 총 3게임을 연속으로 진행하면서 점

차 힘이 빠져 지쳐가기도 했지만 마지막 공까지 최선을 다해 굴리며 마무리하였고, 열심

히 응원했던 다른 이용자들도 경기를 마친 선수들의 등을 토닥이며 경기를 마쳤습니다.

긴장이 풀린 선수들과 응원단은 폐회식을 기다리며 무대에서 춤도 추고, 경품 이벤트에

도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모든 선수들의 경기가 끝나고 폐회식이 진행되었

습니다. 떨리는 마음으로 경기 결과를 기다리던 순간, 생활부문 3위로 주안애종합사회복

지관 블링볼링팀의 김윤희 선수가 호명되었습니다. 미처 수상하지 못한 선수들과 다른 이

용자들도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축하해주며 그동안 함께 연습해온 시간에 보람을 느낄 수 

있었습니다. 또 실제 볼링대회를 경험하고, 다른 뛰어난 선수들을 보며 앞으로의 가능성

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

앞으로 남은 하반기도 열심히 연습해서 앞으로도 ‘볼링’이라는 매개체로 세상과 소통하

는   블링볼링팀이 되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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